
스님들의 수행처인 암자(庵子)는 사찰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로 세워졌다. 대부분의 사찰

은 3~4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암주(庵主)를 임명

해서 운영해왔다. 암자의 성보문화재 도난은 일

제강점기신문기사에여러번보도됐다. 

1917년 1월 21일자〈매일신보〉에“충남 공주군

계룡면 하대리 김춘학(金春學, 35)은 김호준, 이

덕진과 공모하고 1912년 4월 29일 밤 각각 방망이

를 가지고 거촌면 사자암에 침입하여 승려 몇 명

을 난타하고 불단 위에 있는 도금아미타불 일체

를 강탈…”이나 1932년 2월 7일자〈동아일보〉에

“경남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정취암에 지난 음력

12월 19일 밤 강도 2명이 침입하여 그때 마침 절

을 지키고 있던 강강업(姜康業)을 무수히 난타한

후, 금불(金佛)을 강탈 도주하였다”라는 기사를

쉽게찾을수있다. 

일제강점기 사찰에서는 주로 고려시대에 금속

제로 만들어진 불상이 도난당했고, 중개상을 거

쳐 일본인 수집가 등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다

1970년대후반부터는조선후기불상과불화가도

난당했다. 

전남 고흥 수도암은 능가사와 금탑사와 더불어

전남 고흥을 대표하는 불교사찰이다. 조계종이

지난 2016년 발간한〈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

판〉에 따르면 현재 수도암에서 도난당한 성보문

화재는 칠성성군도(1990.9.27), 아미타여래좌상과

아미타삼존도(1990.10.30.)이다. 

수도암은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41번

지 운암산에 위치한 암자로, 조계종 제21교구의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다. 창건에 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1699년에 작성된〈흥양모악산

중흥사수도암불량기(興陽慕岳山中興寺修道庵佛

糧記)〉에 의하며 수도암은 중흥사(中興寺)로, 해

잠영허(海岑映虛)가 모악산(운암산의 옛 이름)

중턱에 있던 은적사(隱蹟寺)를 옮겨 중흥사로 사

찰명칭을바꾸었다. 

1735년에 작성된〈수도암중건상량문(修道庵重

建上梁文)〉에 의하면‘1732년 봄에 퇴락한 암자

를 계연(戒演)스님 등이 뜻을 세우고 권선하여서

수십 석재와 곡식을 모았으나, 소나무는 벌채가

금지되어 본사의 전각을 옮겨 수도암을 중건하였

다’고했다. 19세기중엽에수도암은칠성각을짓

고 1860년에 7점의칠성도를조성하였다.

근대 수도암에서 소장한 성보문화재는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재산대장과

1933년 4월에 게재된 재산대장이 남아있어 시기

별소장현황을파악할수있다. 

1990년 9월에 칠원성군도 중 방제가‘주천열요

무량성군중(周天列曜無量星君衆)’이라 붙은 불

화가 도난당했다. 칠성도는 밤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신앙을 불교회화로 표현한 것으로, 북두칠

성과 성군에 대한 신앙은〈운수단(雲水壇)〉과

〈예참문(禮懺文)〉등 17세기 간행된 불교 의식집

에서‘칠성청(七星請)’이라는절차로정비됐다. 

칠성에대한의례에는주존으로‘금륜보계치성

광여래불(金輪寶界熾盛光如來佛)’을 청하고 좌

보처로는 소재보살(消災菩薩)을, 우보처로는 식

재보살(息災菩薩)을청한다. 

수도암 칠성도 화면 외곽에 그려진 붉은 방제

에 기입된 명문은‘칠성청’에서 봉청되는 칠불의

명호를 따른 것이다. 전각의 중앙에는 치성광여

래,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북두칠성과 자미대제

가 도해된 치성광여래도를 두고, 좌측과 우측으

로각 3폭씩이걸려있었을것으로보인다. 

이 불화는 기연(錡衍)을 수화승으로 영담(影

潭), 선종(善宗) 등 12명의화승이그린작품으로,

기연은 19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걸쳐 활동한 스

님이다. 그런데도난당했던‘주천열요무량성군중

도(周天列曜無量星君衆圖)’가 2009년에 개최한

‘한국고미술대전-진짜와 가짜의 세계’에 출품되

었다. 

이 두 작품은 12명의 성중들의 배치와 자세가

동일하고, 배경의 구름 처리와 채색도 같다. 도난

이후 화단 중앙의성중이 입은 옷에 칠한 청색 안

료가박락되어떨어진면적이더넓어졌다. 

1990년 10월 30일 도난당한 아미타삼존도는 앉

아있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지장보

살이 서 있는 구도이다. 1990년에 목포대학교박

물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대웅전 향좌측에는

1860년 3월에 조성된 아미타삼존도가, 향우측에

는 지장시왕도가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고흥

군의문화유적〉, 목포대학교, 1991). 이 두불화는

같은 해 정월에 고흥현감 박영찬(朴永贊)의 시주

로 7폭으로 구성된 칠성도를 완성한 이후에 그려

졌다. 

아미타삼존도와 같이 도난당한 목조아미타여

래좌상은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육계(肉 j)가표현되고, 이마위에주판

알 같은 중앙계주(中央 j珠)와 정수리 부위에 낮

은정상계주(頂上 j珠)가있다. 오른손은무릎밑

으로 내려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무릎 위에

엄지와중지를맞댄수인을취하고있다. 

이러한 수인은 조선후기 석가불의 수인으로 일

제강점기에 존명을 다르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

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

락이 완만하게 펼쳐져 있고, 편삼을 두르지 않은

변형통견으로 입고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

락은 몇 가닥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있다. 이 불상

은 인상이라 착의법 등에서 17세기 후반에 활동

한 색난 스님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수도암

이중건된시기에제작한것으로추정된다. 

문화재가 도난되기 이전 큰 사찰에 비하여 암

자에 봉안된 문화재는 사진이나 조사 내용이 거

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

기 불교미술의 연구가 깊어지면서 유물의 제작에

관련된 추론이 가능하여 조성 시기와 작가를 추

정할수있다. 

결국 사찰의 소임을 맡은 스님이나 신자들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

면 도난문화재의 현황 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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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대중관심, 성보환수의시작

산속암자들좋은도굴대상

일제~현대도굴꾼침범이어져

칠성도·아미타삼존도·불상등

고흥수도사도3점성보도난

도난유사불화미술전에출품

암자성보, 조사내용·사진적어

연구·관심만이환수하는지름길

최선일의

다시찾아야할聖聖寶寶들들

고흥 수도사의 도난 성보8

〈문화재청인천공항문화재감정관실감정위원〉

공저=홍은미옥천사성보박물관학예실장

고흥수도암에서도난된칠성성군도(사진왼쪽)과2009년열린한국고미술대전-진짜와가짜의세계에출품된‘주천열요무량성군중도’(사진오른쪽). 수도암칠성성군도의
방제역시‘주천열요무량성군중도’였으며, 도상의배치가출품된작품과같다. 

고흥수도암목조여래좌상(도난, 문화재청제공)

고흥수도암아미타삼존도(도난, 문화재청제공)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카페 :“맹파명리”검색

䧏 직접택배로받아보실분은주소,성명,연락처를 알려주시고송금바람.

䧏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䧏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맹파명리》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

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있을것이다. 아마도독자들은《맹파명리》를통하여그동안잃어버렸던명리학에대한경외심과신심을회복할것이다. 

사주명리계의최고의베스트셀러!!!사주공부의바르고가장빠른길!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저자직강)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계 좌측 영흥빌딩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